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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상무부를 필두로 증권감독위원회, 국무원 국유자산관리위원회, 세무총국, 시장감독관리총국과 국가외환국 같은 경제 분야에서 막

강한 권한을 가진 여섯 개 부서가 개정·공포한 ‘외국 투자자의 상장회사에 대한 전략 투자 관리 방법(外國投資者對上市公司戰略投資管

理辦法·이하 본 방법)’이 2024년 12월 2일부터 시행 중이다.  

전략 투자는 외국 투자자가 제삼자 주식 배정, 협의 양도, 공개 매수 내지 국가의 법률, 법규가 규정한 다른 방법으로 A구(본토) 상장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고 이를 중장기적으로 보유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제2조).

본 방법은 외국 자연인의 전략 투자를 허용하고, 과거에는 외국 투자자의 요건에 대해 경외(境外)에 실제 자산 총액이 1억달러(약 1474억

원) 이상일 것을 요구하던 것에서 ‘경외’라는 제한을 삭제하고 기준을 5000만달러(약 737억원) 이상으로 낮추어 외국 투자자의 기준을 완

화하였다(제6조). 또한 관련 규정과 증권시장에서의 실무를 반영하여 공개 매수를 새롭게 전략 투자의 방법으로 규정했다. 나아가 주식의

제삼자 배정, 공개 매수의 방식으로 전략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경외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대가로 지불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외국

투자자가 현금, 주식 등의 다양한 수단을 통해 중국의 상장회사에 전략 투자가 가능하게 했고 중국의 상장회사 입장에서도 주식 교환을 통

해 경외 자산의 확보가 가능하게 했다. 

또한 구(舊)방법은 외국 투자자가 상장회사에 최초로 전략 투자를 통해 취득하는 주식 비율이 10% 이상일 것을 요구했는데 본 방법은 제

삼자 배정 방식에 의한 경우 보유 지분의 비율 제한을 없애고, 협의 양도와 공개 매수 방식에 의한 경우에는 보유 지분 비율을 10%에서

5%로 인하하였다. 동시에 양도 금지 기간도 3년 이상에서 12개월 이상으로 완화했다(제10조).

한편, 본 방법에 대해서는 상위법인 외상투자법에 위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반론이 있다. 즉, 외상투자법은 ‘외국 투자자 또는 그 투자 행

위에 대해서는 본국 투자자와 그 투자에 비해 차별적인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제4조)’는 이른바 진입 전 국민 대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본

방법에서 전략 외국 투자자의 자격에 대해 여러 제한 요건을 부과하는 것이 이 원칙에 위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같은 법에는 ‘외국 투자자의 중국 경내의 증권업 등의 금융시장 투자 관리에는 국가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제41조

)’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 방법은 외상투자법의 특별 규정으로 법에 모순되지 않는다고 본다. 

최근에 중국이 202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15일간의 비자를 면제하는 정책을 반포하더니 곧 무비자 입국 기간을 30일로 늘리며 우리에게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있다. 2024년 11월 1일부터는 외상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제조업 분야의 제한을 모두 폐지하였고, 본 방법을 통

해 외국 자본이 중국으로 들어오는 문턱도 대폭 낮추었다. 사람도, 물건도, 자금도 한중 간 국경의 문턱이 없어지거나 낮아지고 있으니 이는

크게 반길 일이다. 이제 2025년 새해에는 한중 관계에 있어서 감정에 치우치기보다 냉정하게 팩트를 체크하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변

수에 동요하기보다는 받아들여야 하는 상수에 충실한 중국에 대한 ‘신전략’을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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